
제332회 임시회
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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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 호

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박성연·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

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곽 향 기 의

원입니다.

□ 서울시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인구밀도는 가장 높으나 합계출산율은

0.55명으로 제일 아이를 낳지 않는 지역이 되었습니다. 급격한 도시화와

인구밀도 상승으로 기준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지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

결혼도 출산도 심지어 연애조차도 부담스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.

□ 결혼과 초산 연령도 상승했지만, 난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. 난임은 여

러 요인에서 기인했겠지만, 무엇보다 출산 의지가 있는 당사자의 난임 치료

를 돕고 잉태와 양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

는 추세입니다.

□ 그런데, 정작 부부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난임 치료 전 과정에서 동행할 수

있는 휴가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르면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중 여성



공무원은 시술 종류에 따라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, 남성 공무원의

경우 정자 채취일 단 하루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 배우자 치료 시 동

반할 수 있는 휴가 근거가 없어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치료 동행이 불가

합니다.

□ 이에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공무원의 휴가 여건 부족

을 지적한 바,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 치료 동행을 위한 연차를

부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.

□ 따라서 본 개정안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 방법 협의

를 위한 보호자 동반 필요성, 시술 후 배우자 홀로 이동의 어려움 등 꼭 필

요한 남성 공무원의 동행을 위해 해당 연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신설해 어려

운 치료 과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해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

지원하려는 것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

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